
제130호 I 2022년 9월 1일 한국다문화뉴스 10화성시

  화성시가족센터(센터장 박미경)는 홍

익디자인고등학교 다문화동아리 '아울

러'와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저학년 자

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월 2회 격

주 토요일마다 진행한 미술멘토링 프로

그램 '그리다꿈' 종강식을 가졌다고 전

했다.

 이번 미술멘토링 그리다꿈 종강식에서

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비

대면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

지막 9회기 작품을 멘토-멘티가 만나

서 나만의 실내화 만들기를 진행해 더 

의미가 컸다.

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 실내화 

만들기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 만든 실

내화를 교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

였고 아이들이 만든 실내화의 경우는 

센터에서 행사나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

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.

  프로그램 이후 오후 시간은 종강식으

로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줄 비즈팔

찌 만들기, 사탕목걸이 만들기를 진행

하였고 편지를 써서 선물을 교환했다.

  멘티 이다빈은 사업발표 후 소감을 말

하면서 "선생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

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. 미술학원은 

재미없었는데 선생님이랑 이 활동을 할 

때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칭찬

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

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도 재미있

었어요. 오늘 선생님 주려고 편지도 써

왔는데 선생님도 저한테 직접 만드신 

제 캐릭터 선물을 주었어요. 나중에도 

또 만나고 싶어요" 라고 전했다.

  또 멘티 정윤서 부모님은 "아이가 미

술을 좋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신청 

때 바로 신청을 하였는데 아이가 수업 

때마다 너무 즐거워하고 토요일 수업시

간만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

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. 선생님도 

아이를 예뻐해주셨고 센터에서도 여러 

미술 준비물들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했

습니다. 이런 프로그램이 나중에도 많

이 생겼으면 좋겠어요" 라고 밝혔다. 

  멘토들은 내년 멘토링을 위해 간담회

를 가졌다. 간담회에서 지난 활동들을 

돌아보며 김지헌 동아리부장은 "처음 1

학년이 되어 동아리 모집 때 알게되었

던 그리다꿈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알아

가는 계기가 되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

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

새 3년이 되었고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

도 멘토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

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

는 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

면 저는 단연 이 동아리 활동을 말할 정

도로 저에게는 정말 의미있는 순간이었

고,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들

과 미술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

고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

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." 라고 전했다.

  이후 미술멘토링 그리다꿈에서 아이

들이 그린 작품을 모아 나만의 동화책

으로 제작하고 추후 화성시 관내 육아

나눔터, 센터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볼 

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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